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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이 연구에서는 언어치료(병리)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에서 출간된 학술지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여 임상 수퍼비전에 대한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방법:
            DATA-BASE 검색 시 “임상 감독”, “임상 실습”과 “언어치료(병리)”를 주제어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의사소통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들 중 3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주제에서는 국내 연구는 현재 대학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현황에 대한 조사와 수퍼비전에 대한 실습생의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실습 프로그램, 수퍼비전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다양한 수퍼비전 방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는 모든 연구가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국외에서는 실습과정 중의 학생, CFY를 하고 있는 인턴, SLPA 등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임상 수퍼비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수련생의 수퍼비전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퍼비전이나 직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외 연구에서 다양한 수퍼비전 방법과 피드백 형태에 대한 수퍼비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근거기반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위와 같은 언어치료 분야의 임상 수퍼비전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수퍼비전 연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수퍼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가 언어치료 임상 수퍼비전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논의할 연구 방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clinical supervision study by analyzing the overall trends of researches published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speech-language pathology.

          

          
            Methods:
            “Clinical supervision”, “clinical practice”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were used as keywords in a search of computerized data bases. Among results,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34 papers for analysis by search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from 2005 to 2019.

          

          
            Results:
            In the research topic, most of domestic researches were surveys on the current practice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and the satisfaction survey of supervisors on supervision, but in overseas research, there a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supervision program, research is underwa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ion method. Domestic research has been studied for all students, while students who are studying abroad, interns who have CFY, and SLPA have been studied.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supervision, bu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supervision, the higher the efficiency of supervision or job. In some studies,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on various supervision methods and feedback types, evidence-bas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ut the number is still insufficient and more research is required.

          

          
            Conclus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literature related to clinical supervision for speech language pathology we found that the situation of the clinical supervision can be grasped and more research is needed. This review study established guidelines for reviews in order to summarize and present the evidence base for clinical supervision in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may aid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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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언어재활사는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 문제를 진단평가, 중재, 예방하는 전문가로, 부모나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화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이다(Kim et al., 2014). 2012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이전에 천여 명에 불과했던 언어재활사가 국가 자격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8년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등록된 언어재활사는 8,600여명이 되었다(KSLP, 2018). 또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으로 전환되면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들도 증가하여 현재 총 약 90개의 프로그램(사이버대와 산업대를 포함)이 운영 중이다(Kim et al., 2018).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언어재활사들이 언어치료 대상자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과정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한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치료학은 실천 학문으로 임상 수퍼비전(supervision) 과정은 언어치료의 필수이고 핵심 과정이므로, 교육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문 교육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과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임상실습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써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의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단실습과 재활실습을 포함한 실제 수퍼비전은 교내 수업 45시간 이상, 총 9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http://www.kuksiwon.or.kr). 언어치료 분야가 먼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실습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과 과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CCC-SLP (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Speech Language Pathologist)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회 자격증 제도하에서는 이론 시험 합격 후 실제 임상에서 협회에서 인정한 감독자에게 전일제로 1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자격증 전환 이후 이러한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임상실습에 의존하여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임상실습의 경험을 직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상 실습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8).

      언어치료 분야에서 수퍼비전은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Kim & Lee, 2009). 임상실습은 이론 과목과 비교할 때 대상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한다. 경험이 없는 수련생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서비스 받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고 이에 필요에 따른 기술이나 대처방안, 치료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실습은 임상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론적인 수업의 교수와 교재보다 감독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Kim & Lee, 2009). 감독자의 자격과 역할 및 능력에 따라 학생 치료사가 쌓아가는 임상경험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Kim et al., 2018), 전문 자격을 갖춘 임상 감독자의 수퍼비전을 통해 임상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퍼비전의 목적은 수련생의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퍼비전은 수련생 개개인의 전문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자는 수련생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퍼비전은 감독자 특성, 수련생 특성, 수퍼비전 과정, 대상자의 특성, 평가 및 중재 과정의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 Kim, 2008). 수퍼비전의 개념은 의학, 상담, 심리치료, 사회복지, 정신건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Lee & Yoo, 2018), 특히 상담 심리와 상담 관련 학문에서는 수퍼비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외에서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진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문가 수련 필수과정으로 수퍼비전과 이론을 접목하여 수퍼비전 모델을 제안하고, 수퍼비전의 변인, 감독자와 수련생의 변인, 수퍼비전과 수련생 관계, 수퍼비전의 기능과 역할, 수퍼비전 교육 내용 요구 분석 등이 연구되고 있다(Kim & Kim, 2008). 아직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상담 분야와 같이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수퍼비전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미국을 중심으로 언어치료 분야가 먼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1970년대 이후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언어치료 분야의 수퍼비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퍼비전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퍼비전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Ostergren, 2011). 최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수퍼비전 방법이나 모델을 제시하면서 임상 수퍼비전에서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다. 언어재활사의 임상적 입문 가이드를 제공하는 Geller & Gilbert (2009)의 연구를 비롯하여(Han & Lee, 2015에서 재인용),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적 기초를 설명하고, 훈련 측면에서 SLP의 임상 수퍼비전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원생들에게 적용하여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Shahmoon-Shanok et al., 2009; Han & Lee, 2015).

      국내의 경우 언어치료 역사가 비교적 짧고 국가고시 제도 시행도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아 실습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정해져 있고 아직 임상실습에 대한 운용 방법과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급증한 언어치료 관련 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학과에서 자율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임상실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인증제 등을 통한 학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아직 도입은 되고 있지 않다.

      수퍼비전은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면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전화나 비디오 등을 이용하는 간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 지역이 광대하고 임상 감독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련생에 게 실습 과정의 일환으로 화상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telesupervision 혹은 e-supervision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들에서 의사소통장애 관련 분야 양성과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전자 기술을 이용한 교육과정 실시 및 실습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수퍼비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외에서도 언어치료 분야의 다른 연구들에 비해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ASHA에서도 수퍼비전에 관한 지식이나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ASHA, 2008a; Ostergren, 2011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언어치료 분야에서 수퍼비전을 언급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제 임상실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수퍼비전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퍼비전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Kim & Lee(2009)가 제시한 실습교육모형에서 Kim & Lee(2009)의 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요소별로 소개하면서 언어치료 임상실습 감독의 업무를 실습 오리엔테이션, 직접 감독, 사례 회의 주관, 보고서 피드백 제공, 성적 평가, 사례에 대한 개별 상담, 부모 상담의 지원, 실습 중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임상 실습 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실습 관련 행정 처리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 현장에서 수퍼비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수퍼비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퍼비전의 내용이나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효용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퍼비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퍼비전 연구들을 탐색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퍼비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영역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언어치료 분야에서 수퍼비전 연구들을 고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수퍼비전 연구들의 연구방향이나 더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언어재활 관련 수퍼비전 관련 연구들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선정하였다. 웹 데이터베이스 누리미디어 (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한국학술정보(KISS), 학지사, 교보문고 스콜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BSCO, ERIC, PubMed 등 검색 엔진을 활용하였다. 검색을 통하여 ‘감독(supervision)’, ‘감독자(supervisor)’, ‘임상실습(clinical practice)’, ‘언어치료 혹은 병리(speech language therapy or pathology)’를 주제어로 하는 문헌을 수집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연구 주제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상담, 사회복지, 간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분야의 수퍼비전을 제외하고 언어치료 분야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퍼비전만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매우 적었으며 수퍼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자 임상수퍼비전 관련 내용을 포함한 실습 현황이나 언어재활사 직무 연구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으로 총 34편(국내 14편, 국외 2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부록 1과 2에 제시하였다.

      

      
        2. 문헌 분석 방법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도별 현황을 통해 전반적인 수퍼비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정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내용과 연구대상으로 나누어 연구 개관을 살펴보고 주제 범주별로 국내외 수퍼비전 실시 현황, 수퍼비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퍼비전 방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의 개관
        
          1) 연구내용
          국내의 언어치료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현황 조사나 실습 학생들의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이다. 주제어를 언어재활사 직무로 확대했을 때 수퍼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직 언어재활사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 외의 실습 교수 모형이나 실습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국외에서는 수퍼비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에 비해 많았으며, 최근에는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특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었고 수퍼비전 방법이나 피드백 형태 등 수퍼비전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퍼비전이 감독자와 수련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다보니 수퍼비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는 수퍼비전 감독자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전반적인 수퍼비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수퍼비전의 만족도에 관한 주제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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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는 수퍼비전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퍼비전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미래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telesupervision 혹은 e-supervision(이후 e-수퍼비전으로 지칭)이라고 한다. 외국 대학들에서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장애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사용되고, 감독자나 수련생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정한 치료 세팅에서 경험 있는 언어재활사에게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감독자나 수련생의 편의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대면 수퍼비전에 비해 아직 인터넷 연결 문제나 보안상의 문제 등을 비롯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연구들에서 직접 대면 수퍼비전과 e-수퍼비전을 비교하여 e-수퍼비전의 효과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e-수퍼비전이 수련생에게는 더 독립적인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감독자와 수련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대면 수퍼비전과 비슷한 충분한 피드백과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arlin et al., 2012; Carlin et al., 2013).

        

        
          2) 연구대상
          국내의 경우 임상 수퍼비전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져 연구대상이 실습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으나 미국의 경우 CFY(Clinical fellowship year)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보조 언어치료사 SLPA를 따로 두고 있어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대상이 다양하다. 그리하여 국외 수퍼비전 연구대상은 실습학생, CFY 과정의 초보 언어재활사, SLPA(Speech Language Pathologist Assistant; SLPA, 이후 SLPA로 지칭)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국외 수퍼비전 연구에서 다룬 연구대상의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국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상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을 하는 대학(원)학생이었고, 그 다음은 CFY 과정에 있는 초보 언어재활사이었으며, SLPA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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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s of Foreign Research Participants
            
            

            

          

          ASHA에서 SLPA는“CCC-SLP에게 감독과 지시를 받고, 학문적으로 &/ or 현장 실무에서 훈련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인원”이라고 정의하였다. SLPA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관련 학과의 학사나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고 SLP 자격증을 가진 감독자에게 관찰 및 임상실습 감독을 받아 언어재활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SLPA에 대한 수퍼비전 연구들도 행해지고 있다. 국내 연구는 언어치료 분야 수퍼비전과 관련된 조사를 통한 연구는 학사나 석사 과정의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부이다.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만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퍼비전 연구대상이 실습학생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직무 분석이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현직 언어재활사가 대상이 되어 졸업 후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연구의 주제별 분석
        
          1) 수퍼비전 실시 현황
          우리나라 임상실습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써 교내실습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의 경우 언어치료사(SLP) 자격 제도는 미국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Language and Hearing Association, ASHA)에서 자격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으며, 미국의 언어치료사 자격증인 CCC-SLP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ASHA의 ‘Standards for Certification in Speech-Language Pathology(2014년 개정)’에 의거하여 감독자의 감독하에 375시간의 직접 임상실습 시간 이수(이 중 325시간은 대학원 수준에서 이수)를 해야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실습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등(2018)의 언어치료 전공 임상실습 국내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습 장소로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교외보다 더 많았으며 교내와 교외에서 모두 이용하기도 하였다.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실습 장소는 교외가 더 많았다. 실습 수퍼비전 감독자에 대해서 재활실습은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약 3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담당 교수진은 대부분 1급 자격증 소지자였으며,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1/3 정도였다. 담당 교수진의 임상 경력은 5-10년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년 이상을 보였다. Pyo (2017)에 의한 석사과정의 임상 실습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임상실습 감독자는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었으며(90%),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90%). 감독자가 임상실습 감독 업무를 위해 할애하는 주당 평균시간은 5-6시간이 가장 많았고, 한 감독자가 한 학기에 지도하는 실습생 수의 평균은 1-10명으로 학교마다 다양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실습 시간도 현저하게 많을 뿐 아니라 CFY(Clinical fellowship year)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도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CCC-SLP 자격증 취득을 위한 Praxis 후 36주 전일제(주당 35시간) 또는 주당 5시간 이상의 시간제로 일하면서 CCC-SLP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36번의 감독(16시간의 직접 감독과 18시간의 간접 감독)을 받아 총 1,260시간의 임상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보 언어재활사들을 중심으로 치료 역량 강화와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퍼비전이 필요성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으나(Han & Lee, 2015; Park et al., 2016), 아직 현직 언어재활사에 대한 수퍼비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ASHA (2013)에서는 수퍼비전에 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수퍼비전 감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격 취득 후 9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하며 2시간 이상의 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퍼비전 감독자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나 언어재활사 급수에 따른 직무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Kim 등(2014)가 실시한 언어재활사 직무 조사에 의하면 언어재활사 급수별 역할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과 온라인 전수조사의 응답자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1급 언어재활사의 고유 업무라고 선택한 작업은 치료 감독 및 지도, 치료실 운영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1급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 업무로 치료 감독 및 지도 작업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2)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퍼비전(supervision)이란 ‘감독자와 수련생이 공식적, 정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에서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로 성장하여 대상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Lee & Yoo, 2018). 수퍼비전은 감독자, 수련생 및 임상의 문제상황 진단 및 치료, 실습 환경 등이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퍼비전에서 감독자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효율성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시된다고 하였다(Kim & Shin, 2015). 교수효율성을 갖기 위한 조건에는 감독자의 전문적 지식, 전문성, 역할모델, 대인관계기술의 필요, 상호 신뢰성, 피드백의 활용,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효과적인 교수법 등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Kim & Lee, 2015).

          수퍼비전은 감독자와 수련생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관계가 수련생의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 논문들의 문헌 고찰에 따르면 임상 실습만족도는 교수효율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교수효율성이 임상 실습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 Shin, 2015). Ostergren(2011)은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는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감독자의 전문성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감독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와 감독자의 수용적인 태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퍼비전의 피드백 방식이나 감독자가 수련생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지 등도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 감독자와 수련생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교류해야 하며, 감독자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은 감독자를 신뢰할수록 실습 및 슈퍼비전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한 Yoon & Kim(2013)에서는 실습 감독자에 대한 하위 항목들 중에는 ‘감독자와 학생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가 타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실습생의 실습 감독자와의 관계에서 실습생의 만족도를 조사한 Kim & Lee (200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실습생들은 감독자와의 실습 관련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상의를 하거나 실습 이 외의 진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는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수퍼비전에서 수련생과 감독자와의 상호작용은 전반적인 수련생의 실습 수행 능력 등 실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치료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감독자가 수련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습지도안을 개발하고, 수련생들과의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며, 임상실습과 감독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언어재활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자신의 치료 능력이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며 치료 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면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Kalkhoff & Collins, 2012). 동일선상에서 초기 언어재활사들은 치료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므로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고 하였으며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나 수퍼비전이 필요하다는 결과들을 보였다.

        

        
          3) 수퍼비전 방법
          언어치료(병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감독 모델은 1988년 Anderson에 의한 수퍼비전 연속체(the continuum of supervision)이다(Ostergren, 2011). 이 모델에서는 수퍼비전이 세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수퍼비전 초기에는 수련생이 감독자 의존적으로 수행하다가 점차적으로 스스로 독립적 전문가로 발전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퍼비전의 첫 단계는 감독자가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좀 더 지시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수련생이 감독자에게 의지하여 전문 활동을 수행한다. 두 번째 전이 단계를 거쳐 수퍼비전 과정이 진행될수록 감독자는 점차 상담자적인 역할로 바뀌어 가면서 수련생이 점차 독립적인 언어재활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수련생 스스로가 본인의 수행을 성찰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수퍼비전의 다른 형태는 동료들과 함께 이론이나 실제 임상에서 행동이나 관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어나가는 방법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집단 피드백이 수련생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피드백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고 동료 실습생들의 장단점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치료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나눔으로써 감독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동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피드백보다 집단 형태 피드백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련생이 감독자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하였다(Shahmoon-Shanok & Geller, 2009; Tillard et al., 2018). 이러한 집단 피드백의 한 형태로 수련생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반영적인 연습(reflective practice)을 이용한 피드백 방법(Caty et al., 2014; Caty et al., 2016; Tillard et al., 2018)이 있다. 감독자는 기존의 이론을 가르치고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치 역할을 담당하며, 수련생은 실습과정에서 숙련된 감독자들의 수행을 지켜보면서 능숙한 전문 활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하고, 능숙한 전문 활동의 수준에 비추어 자신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깨닫고, 현재 수준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퍼비전을 통해 수련생이 자기 분석을 실시하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감독자는 이를 도와줘서 독립적인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수퍼비전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감독자를 대신하여 비슷한 업종의 전문 분야 수련생들 간의 감독이나 훈련자 역할을 하는 수퍼비전의 형태도 있다. 이는 전문가들 간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팀 접근적인 방법으로, 좀 더 이완된 분위기에서 협력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 독립적인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Shahmoon-Shanok & Geller, 2009; Nancarrow et al., 2015). Serpanos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청각 전공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훈련받은 청각장애를 주로 다루는 언어병리학 석사과정 학생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상실습의 수퍼비전 형태를 직접 수퍼비전과 간접 수퍼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감독자가 수련생의 실습장면을 실습생과 같은 공간에서 혹은 관찰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즉각적으로 발화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실습생의 실습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추후에 관찰하거나 실습 장면에 대한 관찰 없이 수련생이 제출한 보고서로만 받아서 발화로 혹은 서면으로 피드백을 실시하는 간접 수퍼비전의 형태가 있다. 감독자의 즉각적인 발화 피드백은 현장에서 실시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감독자와 수련생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실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혹은 실습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지므로 수련생 스스로 실습 회기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연된 서면 피드백은 시간이 지연되어 분명하게 실습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련생과 감독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련생의 보고서 작성 기술에 따라 실습 내용이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피드백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Ho와 Whitehill(2009) 연구에서는 즉각적인 발화 피드백을 집단으로 받은 수련생들이 지연된 서면 피드백을 집단으로 받은 수련생을 비교했을 때 치료 수행 기술을 두 집단 모두 향상되었으나 즉각적인 발화 피드백을 받은 집단 학생들이 더 나은 실습 성적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수퍼비전에 대한 방법 연구로는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Han (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실험을 통해 수퍼비전 과정에서 감독자가 언어치료 실습 수련생들의 치료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Boone-Prescott 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연구로 우리나라 임상실습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퍼비전 방법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직접과 간접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직접 수퍼비전이 간접 수퍼비전보다 더 많이 시행되는 경우(13개교, 62%)가 그렇지 않은 경우(8개교, 38%)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Kim et al., 2018). 석사 과정의 실습 현황을 연구한 Pyo (2017)의 연구에서는 직접 수퍼비전이 절반 이상(6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는 대부분을 간접 수퍼비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 학교는 직접 수퍼비전 없이 간접 수퍼비전으로만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임상 감독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하여 언어치료 임상 감독 관련된 연구의 흐름 및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 34편을 선정하여 최근 연구의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범주별로 나누어 국내외 수퍼비전 현황,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수퍼비전 방법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를 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실시 이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습생의 수퍼비전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 역시 실습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의 직무를 파악함으로써 초기 재활사들의 어려움과 함께 수퍼비전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논문들이 많다. 국외의 논문들은 국내보다 다양한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수퍼비전 방법이나 피드백 형태 등 수퍼비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수퍼비전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대상 역시 실습학생, CFY 과정의 초보 언어재활사, SLPA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수퍼비전 실태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전국 학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 운영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격증을 위한 임상실습 시간 이수 제한을 두었을 뿐 임상실습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을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실제 임상실습 교과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Kim et al., 2018). 양질의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임상실습 체계의 지침이나 관리 감독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수퍼비전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감독자의 자격 및 지도 가능한 적정 학생 인원 및 수퍼비전에 소요되는 시간 배정 등 수퍼비전에 관한 내용들이 신속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수퍼비전을 위해 감독자들 간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지침서, 교육 모델, 수퍼비전 내용, 수퍼비전 방법 등이 포함된 감독자 연수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ASHA에서 졸업 후 수퍼비전이 매우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졸업 후 첫 해 동안은 반드시 전문적인 수퍼비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ASHA, 2013). 국내에서는 학과 과정 졸업 이후 임상 현장에서 초기 언어재활사들의 수퍼비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퍼비전 제공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방안이나 이와 관련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학교과정에서의 실습은 교내 실습실에서 대부분 시행되며 실습 대상자의 장애 유형이 언어발달장애나 조음음운장애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군과 다양한 근무 환경을 경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초기 언어재활사의 직무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수퍼비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Park et al., 2016). 또한 언어재활사로서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교육과 수퍼비전이 가장 강조되는데, 연구 결과 특히 초보 경력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수퍼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Han & Lee, 2015). 대상자의 치료 외에 언어재활 현장별 직무능력과 관련된 문서관리, 직무 프로세스 체험, 사례회의 참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습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언어 재활 현장 직무능력 증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언어재활사의 직무는 근무 환경에 따라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무처에 따른 수퍼비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이다. Kim 등(2015)의 연구에서도 근무 환경에 따라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를 보였는데‘치료 감독 및 지도’는 병원 환경에서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높았고, 실제로는 사설기관에서 잘 이루어졌으며 복지관 환경에서의 수퍼비전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졸업 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의 수퍼비전은 근무 환경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따라 요구되는 수퍼비전의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언어재활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치료경력이 짧은 초보 언어재활사들의 경우에 임상 감독자와 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언어재활사들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졸업 이후에 체계적인 수퍼비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면서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치료 전공학생들이 임상실습과 언어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습에 임하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주고, 전문적 지식을 임상에 접목시키는 효율적인 교수법을 갖춘 임상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Kim & Shin, 2015). 임상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는 감독자의 임상 경험이나 전문성과도 매우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련생의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수퍼비전에서 감독자의 기능과 수련생과 감독자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수련생은 수퍼비전 과정에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감독자의 지도와 자문을 필요로 한다. 수련생의 만족도 중진에서는 감독자와 수련생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감독자와 실습생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도와 자문이 실습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Yoon & Kim, 2013). 수퍼비전 효과에 대해서 수련생의 능력이나 경험 수준, 감독자의 경험이나 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수퍼비전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련생이나 감독자의 특성을 변인으로 효과적인 수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하다.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성적일 것이다. 최근 대학들에서 실습 성적에 대한 기준을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실습생들이 실습 성적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Kim & Lee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실습만족도에서 실습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수련생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평가는 감독자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자간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감독자가 수퍼비전의 평가방법 혹은 평가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감독자는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실습생은 이를 실습 초기부터 숙지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및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Pyo, 2017). 또한 객관적인 수퍼비전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이나 척도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퍼비전 방법으로 직접과 간접, 또는 직접과 간접이 혼합된 형태가 있다.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서도 즉각적인 발화 피드백과 서면 피드백이 있고 개별로 하는 피드백과 집단으로 실시하는 피드백의 형태가 있다. 각각의 감독 형태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수퍼비전의 요소들이 수퍼비전의 효율성에 주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국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효율성이나 효과를 뒷받침하기에는 미비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수퍼비전방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유형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임상적으로 실제 수퍼비전에서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근무 환경에 따른 혹은 다른 팀과의 팀접근적 관점에서의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들도 더 많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잘 통제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퍼비전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알아내기 위한 연구 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효율성이 높은 수퍼비전 교수법을 찾아 적용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기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ppendix 1. List of the analyzed domestic researches
          
            

            

          

          
            
              
                	
                	Year
                	Authors
                	Title
              

            
            
              	1
              	2015
              	김선희, 이지윤
              	언어재활전공 학생들과 임상감독자들 간의 언어임상관찰 선수교과에 대한 필요도 비교 연구.
            

            
              	2
              	2012
              	김수진, 유영준
              	언어치료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3
              	2009
              	김수진, 이수향
              	언어치료 임상실습 교육모형 개발 및 적용.
            

            
              	4
              	2015
              	김시영, 신명선
              	언어치료 전공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및 교수효율성 연구.
            

            
              	5
              	2014
              	김영태, 김재옥, 전희숙,
최현주, 김민정, 김태우,
강민경
              	델파이 조사를 통한 언어재활사 직무분석 연구.
            

            
              	6
              	2015
              	김영태, 최현주, 김민정,
전희숙, 김태우, 강민경
              	언어재활사의 직무 중요도, 난이도, 빈도에 대한 인식.
            

            
              	7
              	2018
              	김재옥, 최성희, 김향희,
장선아, 황보명, 박현린,
박희준
              	언어치료전공 임상교과 및 임상실습의 국내 현황 조사.
            

            
              	8
              	2016
              	박소현, 박홍주, 전소연
              	초보 언어재활사의 직무 어려움.
            

            
              	9
              	2013
              	윤지혜, 김정완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의 언어재활실습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10
              	2015
              	이명순, 박현, 박찬희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실습불안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11
              	2018
              	이선아
              	언어진단실습 교과의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사례 연구.
            

            
              	12
              	2017
              	표화영
              	언어치료프로그램 대학원 석사과정의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 현황 연구.
            

            
              	13
              	2015
              	한유진, 이선아
              	언어재활사를 위한 수퍼비전 요구 분석: 교육내용 요구도, 심리적 소진과 직무 만족을 중심으로.
            

            
              	14
              	2014
              	한지연
              	언어치료 목표 달성에 따른 언어재활사와 치료 대상자 간 상호작용 비교 연구: 언어치료 임상 감독
을 위한 Boone-Prescott 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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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ding & Drulia
              	Best practices in an online master’s degree program in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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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supervi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tudents: Comparison of two models of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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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ch-language pathologist job satisfaction in school versus med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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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seling issues: Addressing behavioral and emotion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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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ormac, Easton, & Morkel-Kingsbury
              	Educating speech-language pathologists for the 21st century: Course design considerations for a distance education master of speech patholo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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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carrow, Moran, & Sullivan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 allied health assistant trainee: a qualitative study of a speech language pathology assistant.
            

            
              	13
              	2011
              	Oster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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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vestigation of graduate speech-language pathology students’ SLP clinic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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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ofessional peer-assisted learning as a model of instruction in doctor of audiolo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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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hmoon-Shanok & Geller
              	Embracing complexity across disciplines: Reflective supervision and postdegree training integrate mental health concepts with speech-language therapy and gradu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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